진정한 기독교입니까?/ 찰스 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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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회에 만연되고 대중화되어 있는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그 착각을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미미한 진보밖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 잘못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대에서 교회자체를 세상에 매여 있는 상태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선이라는 가장 무서운 파멸로부터 건져내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에 강력한 공격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연합하고 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며, 
타락한 사람들에게 그의 사악함을 치유받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세상의 영리한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만일 그 시대의 평범하고 만연하는 대중적 기독교가, 
기독교로서 될 수 있는 가능한 최선의 상태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독교에게 무슨 선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가치가 별로 없거나 전혀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독교에게 무슨 선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가치가 별로 없거나 전혀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귀중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으로서 
노력하여 획득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리라는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이와같은 사실들을 보는 견지에서
나는 회심한 교인들에게 그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그들의 꺼져가는 소망을 지속시켜 주려는 시도를 하면서 그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을 볼때, 자주 놀라곤 했습니다. 무익한 노력들! 
저들과 같은 사역자들은 
아무래도 그들 스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인들도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똑같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 6:14). 
반면에, 이교도들의 마음속 깊은 속에서는 죄의식을 느끼는데, 
왜냐하면 여기저기에 세상을 이기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의심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불타는 실례들을 놓아두었습니다.
그 실례들이 어쩌면 그들의 아내, 또는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이웃들 
또는 그들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도구들에 의해 진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양심 안에서 증거자가 됩니다.  

- <믿음의 비밀> 에서 발췌
Tags
교회
image1.jpeg




